
김문수 후보는 극우교과서를 이미 실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
절 “우리나라 국사가 잘못됐다”며 4,600만원을 들여 ‘경기도 현대사’를 제작했습니다.

김 후보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는 김 후보의 정신적 스승이자 뉴라이트 재단 
초대 이사장인 안병직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집필은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인 
이영훈 교수가 담당했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이영훈 교수를 초빙해 신규 공직자 교육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가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슬슬 근대문
명의 사회로 바뀌었다”며 일제의 지배를 미화하고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장봉기” 라며 폄하합니다. 김구 선생을 
두고는 “측근에까지 침투한 북한의 공작”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끝까지 반
대.... 건국사에 상처를 남겼다”고 폄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아니었다”며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승
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세력과의 사실상의 전쟁을 지휘”하였다면서 “그 보이지 않은 전
쟁의 와중에서 국회가 추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반공의 전설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내포했다고 반민특위를 깎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4⦁19와 5⦁16은 겉으로
는 상극적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해괴망측한 해
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이런 책을 두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간 “김구는 중국인”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이라 쏟아냈던 망언의 뿌리를 찾아 볼 수 있습
니다.

김 후보 본인의 생각은 자유이겠지만, 교과서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세뇌하려 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김구는 중국인이라는 교과
서를 가르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왜곡된 극우 역사관이 우리 사회 주류 역사관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 
후보의 위험한 ‘문수사상’을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위험한 김문수의 극우교과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사진후첨)



붙임. 경기도현대사 표지 및 본문






